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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의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서천군 마을만들기협의회장  김 애 경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의 지정토론 참가 및 원고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아무리 생각에 생각을 해봐도 할 말이 없다.

각 지역마다 학교가 있어야하고 구멍가게와 작은 시장에서 내가 필요한 물건과 

제철 식재료를 우리지역에서 쉽게 사고 팔수 있는 순환이 가능해야한다고 생각한

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이 아닌 마을을 살펴보면, 마을 조직은 잘 갖춰져 있으나 일 

할 사람이 없어 일부 사람들이 겸직을 하면서 장기 봉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 피

로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젊은 주민이 있어도 직장생활에 바쁘고, 어르신들은 

요양원, 병원 등에 계셔 마을에 일할 사람이 없다. 

우리 마을도 사업을 추진 할 때 48가구에 70여명이 계셨는데 현재는 28가구에 

48명이 살고 계시고 그나마 6가구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살고 있지 않은 사

실상 빈집이다

마을 사업이 잘 안되 고민하던 어느 날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이 초등학교 때 했

던 말이 생각났다. 딸은 동네 근처 한 학년 학생수가 12명 정도인 초등학교에 들

어갔는데 에 있는 학생 수가 한 학년에 12명 정도 있는 초등학교에 보냈는데 마

음이 안 맞는 친구 때문에 마음에 안 맞는 학생이 있는데 학년이 바뀌어도 똑같

은 친구와의 문제가 계속 생겨 스트레스를 받아 원형탈모 증세가 생겨 병원을 다

니기도 했다. 너무 심해져 읍내의 학교로 전학을 간 한달 후에 한말이 “엄마 이제 

학교 다니는 것 같아요”였다. 전 학교에서는 학급회의를 해도 00가 일방적으로 끌

고 가 재미가 없었는데 이 학교는 반 친구들이 많아 회의도 회의답게 하고 의견

도 존중해주고 친구들도 다양하게 놀 수 있어서 학교 다니는 게 좋다는 의미이다.

이 말을 다시 곱씹어 보니 결국은 기본적인 사람이 있어야 마을사업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현실은 농촌이 초고령화 되면서 한집건너 한집

이 빈집이고 경작지는 풀밭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마을만들기가 가능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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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은 마을의 유휴지와 남는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맛 집과 소규모 가공을 

하려했을 때 지역의 젊은이들을 고용하려해도 보험, 인건비, 전문성 등 문제가 있

었고, 지역 주민에게 농산물 구입 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다. 농가 맛

집이나 가공 식품은 모두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금

을 내야 하므로 앞으로는 남는 것 같으나 뒤로는 적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농촌에 현실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장류나 두부 가공으로 몰리게 되는데 

된장. 간장 소비는 엄청 줄고 있으며, 고추장과 두부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 소비자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돼버렸다. 

그럼 정말 농촌에 희망이 없는 걸까? 아니다. 사고의 전환... 생각을 바꾸면 답이 

있다. 

몇 년 전의 경험을 말하면서 글을 마치고 싶다. 가을에 김장하려고 배추와 무를 

잔뜩 심었는데 김장하고도 남았으나 밭을 갈아 줄 사람이 없어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데 봄이 되자 배추와 무에서 노란 꽃이 피면서 마치 제주도 유채밭 처럼 되

었다. 이 무렵에 차를 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쁘다고 들어와 사진 찍고, 농가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카페에 들러 커피도 마시고, 전시관 둘러보고, 마을 농산물

도 사가는게 아닌가? 또 그 배추꽃으로 야채 샐러드와 물김치에도 넣으니 예쁘고 

보기 좋은 반찬이 만들어지고 방문객들도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좋아했다.

이처럼 마을만들기는 순환되는 먹거리를 만들어야한다. 먹지 못하는 꽃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년생을 키워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주민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찾아

내야한다.  

 


